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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과 문화, 도시재생』

광주 빛깔을 담은 주민 주도형 마을재생

민문식(광주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장) 

1.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시민의식의 성장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마을공동체(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지역과 마을에 대한 세밀한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을만들기

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2000년 초기까지만 해도 ‘동네가꾸기’, ‘마을가꾸

기’,‘ 마을만들기’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다가 전문가와 시민운동 및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마을만들기’가 사용되면서 정리되었다.

마을만들기라는 말은 일본 나고야시 에이토(영동)지구의 도시재개발 시민운

동에서 처음 사용되면서 도시계획에 주민이 참가하는 길을 열었다. 일반화된 

것은 1970년대 초 도로 확장을 위한 구획 정리나 맨션 건설에 따르는 일조

권 침해 등에 대한 반대 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무렵 대도시 내부 시

가지의 쇠퇴와 함께, 그에 대응하여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내부 환경을 바꿔 

재생시켜 가자고 하는 활동이 계획적으로 벌어지게 된 것이다. 하드웨어적인 

환경(사물 또는 물리적인 구조물)뿐만 아니라 주민의 건강, 복지, 교육, 공동

체 형성 등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영역(생활)까지 다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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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거버넌스를 통해 마을비전 제시와 마을발전 계획 필요 

마을만들기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게 된 배경은 우선, 지방자치제의 시행이

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고 해결하는 활

동이 활발해졌다. 두 번째는 시민운동의 변화다. 1970~80년대 민주화를 위

한 정치투쟁 중심의 활동이 1990년대 이후 생활운동으로 전환되면서 공동체 

회복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세 번째는 주민의식의 변화다. 주민들이 

자신의 주변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시민으로서 책임감도 갖게되었다. 마

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생활터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유지하

는 것을 지향한다. 주민들의 활동은 주민과 주민 간의 관계, 즉 공동체(커뮤

니티)를 통해 활성화된다. 초기엔 관계형성이 중요하지만 차츰 역량을 강화

하고 마을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 된다.

지역기관, 단체, 중간지원조직, 학교, 연구기관, 행정, 전문가 등의 유기적 협

력관계, 협치가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 마을비전 제시와 중

장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모델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이 단계에서 도시재생과 긴밀한 연계고리가 만들어진다. 

마을만들기가 대두된 이유는 우선 도시화로 인한 공동체 붕괴에서 찾을 수 

있다. 고도의 중앙 집중화와 지역주의화, 성장주의화 등 도시화로 인한 개인

의 고립화·원자화가 발생했고, 지역에서 도시 재개발·재건축, 뉴타운 건설 과

정에서 상호부조와 연대의식이 붕괴됨으로써 취약해진 사회적 복원력이 마

을의 생활 자치로의 공간적 가치를 붕괴시켰다. 공동체 속에서 이웃과 세대 

간의 연대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공동체 붕괴가 가속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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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흐름
출처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성공매뉴얼 개발 연구』, 연세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2007

마을민주주의를 통한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지역 내 도시재개발, 재건축 등의 과정에서 일자리, 교육, 주거, 노후, 의료 

등 복잡한 도시문제 증가 및 주민 수요의 다양성에 따른 행정수요의 대처 

능력이 저하되고 있어서 복잡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마을민주주

의’를 통한 ‘마을만들기’가 대두되었고, 그 주체로 마을공동체가 부각되기 시

작했다. 

마을 단위의 보육·복지 문제에서부터 지역 전체의 이슈가 되는 큰 문제에 이

르기까지 지역사회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수요를 현장에서 파악,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마을

마을 주민들이 자신들의 생활상의 필요를 협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형

성되는 관계망이다. 마을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기초적

이며 종합적인 터전이다. 

거버넌스(governance)

종래 행정적 통치의 주체였던 정부(국가, 지방)가 그 일부분이 되어 시민(조

직), 전문가 등이 참여와 협의를 통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한다. 시민참여형 도시만들기, 마을만들기의 궁극적 형태이다.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이라고도 번역되며, 최근에는 행정을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보는 견해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거버넌스(governance)는 지역사

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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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두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될 수 있다. 통

치·지배라는 의미보다는 경영의 뉘앙스가 강하다. 거버넌스는 정부·준정부를 

비롯하여 반관반민(半官半民)·비영리·자원봉사 등의 조직이 수행하는 공공활

동, 즉 공공서비스의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 네트

워크의 상호작용 패턴으로서 인간의 집단적 활동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개 

관(官)과 민(民)의 협치(協治)라고 표현한다.

도시재생

기성시가지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 도시 부흥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

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이다. 대도시 지역의 무분별한 외부확산을 억제하고 도심부 쇠퇴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지역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회귀를 촉진하여 해당지역의 

경제・사회・환경적 상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쇠퇴지역의 문제를 종

합적인 시각에서 해결하여 도심 재활성화를 모색한다.

창조도시(Creative City)

2000년 영국의 도시계획자 찰스 랜들리가 도시발전의 새로운 전략으로 제시

한 개념으로 2004년 유네스코는 미래산업발전의 모델을 ‘창조도시’로 설정했

다. 창조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과 사회적으로 다각적인 경쟁력을 갖춘 도

시로서 발전의 원동력을 문화자본이라는 예술적 요소에 두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사업 비교

도시재생사업은 마을만들기와 도시정비사업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

다. 제도적으로는 비법정사업으로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기가 계기가 되어, 

적은 비용으로 물리적・문화적 성격의 사업을 단기간에 걸쳐서 시행함으로

써 마을의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효과로는 마을단위의 장소적 숙원과제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풀어나감

으로써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도시정비사업은 

법정사업으로서 강력한 제도적 틀 속에서 비교적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사업내용들이 물리적, 경제적 성격이 강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되

며 그 효과가 광역적이지만 주민참여가 제한적이며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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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마을재생 사례

마을‘알토리’와 마을정체성 찾기

흔히들 마을만들기를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위한 구조물을 만들거나 꽃을 심

는 행위 정도로 간주하곤 한다. 이러한 아이템 중심적 사고를 극복하기위한 

활동의 필요성이 나타난 것이다. 주민들의 참여가 지역 환경 개선은 물론 마

을정체성 확보와 자치역량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 속에서 시작한 활

동이 바로 마을 ‘알토리’ 활동이다.    

마을을 알고(마을 연구회, 마을학교), 토론하고(주민워크숍), 정리하기(마을지)

가 마을공동체의 토대라는 확신으로 광주 남구 마을‘알토리’는 2013년부터 

시작되었다. 마을 정체성과 빛깔을 찾고 입체적인 마을 활동을 진행하자는 

선언이다. ‘마을 알토리’는 마을학습의 큰 방향으로 주민들은 마을역사를 알

고,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마을의 빛깔을 찾아가는 민주적 참여과정을 익히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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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빛깔로 행정과 연계해 실현

알토리 과정으로 마을 특성과 브랜드가 도출되면 마을계획을 활발히 수립한

다. 수립된 마을계획은 행정의 다양한 예산과 사업으로 결합하기도 한다.

수 년 동안 마을알토리 활동으로 달뫼마을학교(알), 주민워크숍(토), 마을지

(리)를 제작한 남구 월산동은 그 과정에서 ‘달뫼달팽이마을’이란 빛깔을 찾았

다. 이 빛깔을 통해 ‘달팽이 목공소’ ‘달팽이국수집’ ‘달팽이마을학교’ 등 여러 

사업을 마을공동체 사업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국토교통부와 지역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주거취약지

개선사업인 새뜰마을에 이러한 마을빛깔을 담아 진행해 나가고 있다.     

행정동 마을�브랜드 마을�로고 행정동 마을�브랜드 마을�로고

양림동
근대역사

문화마을
월산5동 달빛어린마을

방림1동 꽃피는 방젯골 백운1동
오순도순 

까치마을

방림2동 뽕뽕다리마을 백운2동 진다리마을

봉선1동
부엉이

안심마을
주월1동 푸른주월리

봉선2동
십시일반

나눔마을
주월2동 무등빛마을

사직동 천년 선비마을 효덕동
효와덕이

샘솟는마을

월산동 달뫼달팽이마을 송암동
희망을 가꾸는 

벽화마을

월산4동 수박등마을 대촌동
로컬푸드 

향약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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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마을만들기 추진 성과
마을브랜드 기반 마을 만들기

남구 마을공동체 형성 추진 단계

남구 마을만들기 비전2.0
마을공동체 기반 주민자치의 마을재생을 위한

마을코디네이터와 마을계획단, 주민총회의 정착

다음으로 마을별로 자치시스템을 확보하는 일이다. 남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

민결정형행정시스템을 실질화하는 과제와 맞물려있다. 우선 마을별로 1명 이

상의 마을코디네이터를 선정해서 마을회의를 정착시키고, 마을 활동 단체의 

네트워크 조직인 마을계획단이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마을 일을 결정한다. 

주민총회가 열려 마을 중대사를 토론하고 결정하며 엠보팅(모바일투표시스

템)을 통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잡았다. 하지만 정착하기까지

는 수많은 과제가 쌓여있다. 

마을공동체의 활동 터전, 마을커뮤니티센터

주민들은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을커뮤니티 공간 형성에 대한 갈망이 크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뿐만 아니라 마을 일자리가 결합한 수익창출형 모델에 

대한 관심도 있다. 마을공동체 형성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해결하는 커뮤

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 CB)에 대한 적극적 도입이 필요한 상

황으로, 2014년부터 지역경제순환 시스템(지역경제순환센터 설립 추진, 로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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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직매장 설립 추진 등) 도입과 맥락이 일치한다. 대표적 예는 백운2동 

진다리마을 커뮤니티센터(애칭 : 콩나물카페)이다. 주민들이 교류공간과 콩나

물 사업을 통한 마을일자리를 고민하면서 추진되었다. 그 외에도 20여 개소

의 마을커뮤니티센터가 추진되고 있는데, 마을카페와 작은도서관, 마을평생

학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학교와 마을갈등 해결을 위한 마을소통방도 

추진하고 있다.

남구 마을만들기 추진 성과
마을브랜드 기반 마을 만들기

마을브랜드 기반 마을 만들기 사례 2. 사직동 천년선비마
을

남구 마을만들기 비전2.0
마을공동체 기반 주민자치의 마을재생을 위한

마을계획단⦁주민주도의 도시재생 추진(골목생생프로젝트/소규모도시재생)

천년선비마을 사직동과 도시재생뉴딜사업

2018년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에 선정된 사직동은 2014년부터 마을만들기 사

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마을‘알토리’활동을 시작했다. 사직동마을학교 

운영, 마을워크숍, 마을지 제작 등을 꾸준히 진행하면서 2016년 마을총회를 

거쳐 ‘천년선비마을’이란 마을브랜드를 확정했다. ‘천년선비마을’이란 정체성

을 중심으로 광주시 골목생생사업, 국토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 마을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주민들 역량과 경험을 축적해왔다.

마을의 주체로 우뚝 선 사직동 마을계획단은 20여개 단체가 연합해 매월 마

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결정하며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재생 사업을 이끌

어왔다. 특히 2017년엔 도시재생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주민 20여명이 도시

재생 대상지 선정과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토대로 2018년 도시재생 뉴

딜 사업에 공모해 주거지지원형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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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 참여를 통한 문화적 마을재생을 위한 제언 

광주의 빛깔을 담은 통합적 마을재생

 광주의 전통과 지역적 특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적 도시재생, 마

을재생사업이 설계되고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예술활동이 지역사회 

변화와 커뮤니티 형성, 마을만들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창조도시의 문

제의식을 기반으로 선순환 구조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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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가 갖는 문화 역사 자원을 긴밀히 연계하는 교육과정도 필요하리라 본

다. 광주학과 도시재생의 결합은 지나칠 수 없는 과제로 와 있다.   

주민참여와 계획 기반 도시재생 

여전히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주체성을 찾아보기 쉽지않은 게 현실이다. 공

동체 형성 강화와 마을계획 수립, 마을 비전 제시, 마을 구성원의 민주적 의

사결정 구조(주민총회, 마을계획단 구성, 모바일투표 시스템 등) 도입과 인력

(마을퍼실리테이터, 마을코디네이터,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청년활동가 등) 양

성이 시급하다. 이러한 과정이 단단히 자리잡을 때 복잡하게 얽힌 도시문제

의 실타래가 풀리는 해결책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 본다.  

청년과 지역을 연계한 활동 지원 강화

개별적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합적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광주의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주체와 청년이 현장에서 만나 도시 재생

의 핵심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년 중심의 도시

재생 추진과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적경제 결사체를 육성해야 한다. 마

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의 연계는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모델의 확

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역량 있는 주민, 특히 청년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고민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제3강좌 : 폴리와 문화, 도시재생

광주 폴리와 도시재생

유 우 상

(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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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와 문화, 도시재생』

광주 폴리와 마을재생

유우상(전남대 건축학부 교수) 

1. 문화적 도시재생

 재개발 사업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도시정비방식은 양적 성장과 개발 논리

에만 치우쳐 공동체 분열, 지역의 정체성 상실 등 사회적인 부작용을 낳았

다. 이에 새로운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등장한다.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가 가

지고 있는 물리적·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뜻하는 

말로 그 중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화적 도시재생을 논하기에 앞서 문화가 도시정책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박은실(2005)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대에 들어서 문화진

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고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어 본격적으로 문화정책

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문화정책의 목표는 전통 문화 보존에 관한 것이었고 

문화 예산의 60% 이상이 문화재 보존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후 문화정책은 

문화콘텐츠와 문화산업, 문화브랜드 등 예술을 활용한 산업화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공공이 기업, 주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도시 이미

지를 개선하고, 강력한 브랜드를 창출하는 선도적 개발 전략(Flagship 

development)을 구사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문화시설 및 문화 산업 클러스

터를 조성하거나 대형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문화 주도형 도시재생 전략1)이 

주를 이뤘다. 이는 문화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문화적 재

생에 속하지만 성과주의 사업으로 사실상 물리적, 경제적 도시재생에 가까웠다. 

이에 반발하여 문화정책은 주거, 복지, 여가, 교통, 생태, 공원녹지 등 생활문

1) 박은실(2005)은 Evans의 연구를 기초로 공공이 문화정책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문화주도형 재생, 

문화통합형 재생, 문화참여형 재생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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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물리적인 환경 개선이 아닌 도시 사회 운동

(캠페인)으로 대표된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후 문

화정책의 영역은 문화도시, 도시재생, 도시브랜딩과 장소마케팅 등 도시 전

반으로 확대되었다. 지역의 ‘장소성’이 문화 콘텐츠로 활용되어 도시마케팅의 

수단이 된 것이다. 이 시기의 문화 사업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이 아닌 지역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공공디자인 및 문화거리 사업 등으로 대표된다. 하지

만, 이는 공간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를 조

명래(2011)는 문화가 도시재생의 화두가 되면서 문화의 도구화, 상업화, 식민

화, 권력화 경향이 함께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이에 경제적 지표 중심의 이전의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도시재생의 정성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관점이 등장하였다. ‘문화적 

도시재생’은 유·무형의 문화자산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뿐

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사회적 교류와 소통이 증대되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한다. 문화적 도시재생에서는 결과보다는 과정, 수익성보다

는 조직을 중요시한다. 이는 커뮤니티 형성 및 시민단체 활동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성의 회복과 공공공간의 가능성 

 우리의 생활공간은 자본의 논리에 의하여 움직이고 소비의 기호에 지배받

으며 점차 수동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공공공간은 개인의 다양성과 차이가 공존하며 정치·사회·문화의 장으로서 기

능하여야 한다. 이에 하버마스는 공론장 개념을 통해 ‘토론은 사라지고 행정

기관과 거대 기업의 전시·조작 활동만 남게 되는’ 체제에 의한 일상의 식민

화를 피하기 위해 ‘비판적 의사소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공

영역의 활성화’를 주장한다. 또한, 아렌트는 공공영역을 ‘우리의 인격을 드러

내는 구체적 행위의 공간과 장소’라고 정의하며 이러한 공공공간의 축소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의 상실이며, 자본과 소비에 의하여 공간 담론의 

장이 침식되고 있다며 공공성의 회복을 주장한다.

 장소의 자본화에 의한 공적공간의 사유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공공간의 

활용에 주목하기 시작한다. 공공, 주민, 전문가가 팀을 이뤄 지역의 역사·사

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한 공공공간의 장소성을 기반으로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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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또한 공권력의 개입을 통해 권력의 통제 기제가 작동하여 소외계

층의 고립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도 있다.

3. 현대적 의미의 공공미술 

 공공미술의 개념은 미술이 건축의 영역에서 분리된 이후 형성되었다. 그 이

전에는 미술을 위한 퍼센트법(Percent for Art)2)으로 인해 회화 및 조각 작품

들이 건축물 안에 놓여 전시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1960년대 이후 대중의 권리가 신장되면서 공공장소의 활용에 관심을 갖게 

된다. 미술이 건축물 안의 장식적인 오브제에서 벗어나 공원, 광장과 같은 

곳에 놓여 공공장소의 시각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다. 

 1980년대 이후 공공미술은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관리된다. 이 시기에 공공미술은 미술 작품 이외에 건축가 및 예술

가가 디자인하는 시설물, 참여 프로그램 등으로 공공미술의 영역을 확장해나

간다. 

 이후 미술 이론가 수잔 레이시(Suzane Lacy)는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3)

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며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매체(회화, 조각)의 경

계를 벗어나 설치, 퍼포먼스, 개념미술, 혼합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미술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지

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그들 스스로 환경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

적인 지역개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미술의 패러다임도 

이전과 다르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미술과 시민 

사이의 소통과 참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공공미술과 차이

가 있다. 이는 영구적인 설치보다는 일시적인 프로젝트로, 오브제 자체보다

는 담론과 과정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온 공공미술의 관행이 기존의 오브제 

중심 공공미술 혹은 특정 장소 위주의 공공미술에 대한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 공공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건축비의 1%를 미술작품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
3) 새로운 장르의 공공미술은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매체 모두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관객과 

그들의 삶에 직접 연관된 이슈에 관하여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시각적 예술” 이자 “사회적 개

입”(Suzanne Lacy, Mapping the Terrain: New Genre Public Art, New york Thames and Hudso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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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공공미술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 둘째,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조정 및 조율에 부응하는 

것, 셋째, 예술 불평등을 해체하면서 예술을 통해 균형을 잡는 것이다. 결국, 

공공미술의 목표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소통과 교감을 지향한다. 예술은 

그 매개로서만 기능할 뿐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현대 공공미술은 “도시의 공공공간 속에서 시민들의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공선에 기여하는 다양한 유형의 활동들”로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즉, 장소를 물리적 개념으로 보지 않고 사회·문화·정치

적 소통의 공간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의 공공미술은 문

화적 도시재생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하며 도시재생의 하

나의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다. 

4. 광주폴리

 16세기 후반의 ‘폴리(Folly)’는 전통적으로 조경의 영역에서 쓰이던 용어로, 

원래는 정원 디자인에 포함되어 프로그램이 없는 특이한 형태의 작은 집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장식의 오두막(Ornamental Hut)이라 

하여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벤트나 장식을 위해 정원에 지어지며, 일상생활과 

다른 특이한 감정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후 합리성을 중시하는 

근대에서 폴리의 가치는 절하되었다. 

 이후 다양성과 우연성을 추구하는 후기 근대에 들어서며 폴리의 가치를 재

발견하게 된다. 중세의 폴리가 자연 속에 묻혀 조형물의 성격으로 독립적이

고 파편적으로 위치해 있던 것에서 벗어나 도시장치로서 기능하게 된다. 이

러한 폴리는 도시 안에 놓여 도시 맥락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어 ‘어번 폴

리(Urban Folly)’라는 개념이 생겨난다. 어번 폴리는 구조화된 도시공간에 놓

여 있지만 이를 뛰어넘는 비구조화된 건축장치로써, 기존 도시 맥락의 한계

를 극복하며 대중과 소통하는 새로운 창조공간의 대안이다. 어번 폴리는 사

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다. 

 광주광역시는 옛 광주읍성 유허의 발굴로부터 광주 민주항쟁의 담론의 공

간적 해석,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공간에 문화를 접목해 구도심 곳곳에 공공

미술 작품인 폴리를 설치하게 된다. 주로 조경의 영역에서 쓰였던 일반명사

인 폴리에 광주만의 특색을 나타내기 위해 ‘광주폴리’ 라는 고유명사를 사용



- 47 -

하였다. 광주폴리의 추진배경은 특색 없고 단조로운 도시경관을 개선시키기 

위함이었다. 더 나아가 도시브랜드로써 광주를 ‘폴리시티’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광주폴리 프로젝트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주관하여 

세계적 건축가과 예술가들의 공공미술 작품인 ‘폴리’를 설치하는 프로젝트이

다. 2011년에 1차 폴리가 추진되어 2~3년 간격으로 3차째 진행되어 오고 있

다. 각 차수마다 예술 감독과 큐레이터팀이 구성되어 새로운 주제와 장소를 

결정한다. 선정된 작가들은 정해진 주제 안에서 공간을 재해석하고 작품을 

구상한다. 재단은 작품의 기획에서 설치에 이르는 전 단계에 예술가, 지역민, 

전문가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투어프로그램 및 지

역청소년과 문화예술 단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차 광주폴리는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의 특별 프로젝트로써 옛 읍성 

터의 흔적을 따라 10개의 폴리가 설치되었고, 이는 과거 광주 읍성의 존재를 

알리면서 ‘광주 내 역사성 회복’을 주제로 한다.

 2차 광주폴리는 디자인비엔날레 재단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적인 프로젝트

로 진행되었다. 2차 폴리의 주제는 ‘인권과 공공공간’이며 1980년 5월 광주

의 광장과 거리에서 일어난 민주화 정신을 8개의 폴리를 통해 재현하고자 

하였다.

 3차 광주폴리는 도시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1·2차 광주폴리의 과업들

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면서 새로운 대중성을 만들어내기 위해 ‘도시의 일상

성’을 새로운 폴리의 핵심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도시의 일상성은 이미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공간생산론(Theory of Space Production)’에서 

이야기하듯 도시를 경험하는 추상성과 진실이 직면하는 교차점이다. 광주폴

리를 통해 공간을 생산하는 사회적 과정과 도시적 체험에 주목하고, 여행에

서 도시를 경험하는 일상적인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맛과 멋’이라는 보편적

인 화두로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광주폴리3는 뷰(View)폴리, 

GD(Gwangju Dutch)폴리, 쿡(Cook)폴리, 뻔뻔(FunPun)폴리  4가지 구성유형

에 서브 미니폴리(Mini)를 통해 광주의 미래를 담는 ‘도시 활성화장치(urban 

devices for revitalization)’이자, 동시에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포토존의 장치

로 자리잡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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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주폴리와 도시재생

 1차 광주폴리는 2011년도 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예술 감독(승효상)에 의해 

주제 및 장소가 선정되고 참여 작가 워크숍 및 현장답사를 거쳐 작품이 구

상되었다. 작품의 기본디자인 결정은 공개적인 시민보고회에서 시민들의 투

표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부 작품들은 보행도로를 침범하거나 주변 

상인과의 마찰 등으로 설치가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는 1차 광주폴리의 

주체가 대중이 아닌 공공의 일방적인 소통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차 광주폴리가 설치 전에 충분한 리서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변 경관

과의 부조화, 주민과 소통 미흡이라는 문제점을 낳았다면  2차 광주폴리는 

폴리시민협의회, 작품별 운영파트너, 참여단 등을 구성하여 추진과정에 있어 

보다 민주적인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또한, 대국민 작품 공모와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민들과 소통한 점은 진일보한 점으로 평가

된다. 

 3차 광주폴리는 1·2차 광주폴리의 문제점을 피드백 삼아 광주폴리운영평가

단을 구성하여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3차 광주폴리

는 지역의 정체성(미향·예향)과 브랜드 정체성(미디어아트창의도시)을 결합하

여 보다 ‘광주다운’ 폴리를 계획하였고 이는 지역의 문화정체성을 대변한다

는 점에서 문화적 측면에서의 도시재생에 기여한다. 하지만, 문화를 통한 도

시재생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연계를 강조하다보니 장소 선정에 있어 

동구에 편중된 측면이 있었다. 때문에 사회적 측면에서의 도시재생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장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6. 광주폴리의 정체성과 미래

 광주폴리는 몇 가지 점에서 다른 도시의 폴리와 구별될 수 있다. 먼저, 광

주폴리는 광주 도심에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구축된다는 점이

다. 필연적으로 새로운 폴리를 구상할 때 선행 폴리의 연장선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으며 지역사회, 시민, 전문가들의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마치 

피드백 과정을 통한 디자인의 발전을 이루는 것과 같다. 이런 반복적인 프로

세스는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많은 다른 도시의 폴리 건설과 다르게, 광주

폴리가 광주의 사회, 문화, 정치적 지형에 맞춰져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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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광주폴리는 필연적으로 이전의 폴리들과 공간적, 맥락적, 기능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도심 속 문화 활성화장치로서의 광주폴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효과가 더욱 커진다. 폴리를 통해 문화가 생활영역에서 꽃피워져 

문화적 재생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광주폴리를 하나의 완결체로 보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성장하는 프로세스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고정된 것으로서, 대상으로서, 상품으로서의, 완성된 결과물로서가 아니라 창

의적인 과정과 가치, 그리고 관계를 만들어내는 문화예술을 통해 도시민들의 

삶이 변화될 때 도시가 재생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문화공간의 인프라를 

조성하여 삶이 우선되고 생활이 문화가 될 수 있는 도시환경의 질을 개선할 

때 사회는 공간을 통해 문화적 힘을 확보한다. 

 셋째, 광주폴리는 강한 프로그램의 수용체가 되어 간다. 현대 건축적 폴리

의 시발이 된 라빌레트에서 시도한 비결정적으로 발생되는 우연과 사건 제

공자라는 폴리의 개념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 광주에 단계적으로 설치

되는 폴리들은 현대 도시의 불확정성보다 그 장소가 가지는 여러 사회적, 문

화적, 역사적 시간의 켜를 고려하여 장소가 필요로 하는 기능 또는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프로그램화하여 삽입한, 더욱 건축적인 모습이 되

었다. 광주폴리는 공연, 독서, 화장실, 호텔, 식당 및 카페, 전망대 등 그 장소

의 역사, 문화적 메시지를 또는 작가와 기획진이 의도하는 도시재생 차원의 

마중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와 같이 광주폴리는 반복적인 프로세스, 동일 공간에 삽입되어 상호간 네

트워크의 구축, 그리고 강한 프로그램이 삽입되는 실용적 구조물이라는 정체

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광주폴리가 광주광역시의 성공적인 문화경관 형성과 

도시재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위의 정체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광주시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이해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

루어져야 한다. 광주시 도시기본계획, 경관기본계획, 공공디자인계획 등 도시

재생관련 계획과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폴리 자체를 개별적으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폴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다양한 인프라를 고려해 함께 

조화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기존의 폴리들에 대

한 시민들의 이용행태 분석을 통한 도시의 맥락을 찾아 후속 폴리들의 전략

적 포지셔닝과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폴리를 위해 주

민들이 관리 주체가 되어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참여

를 통한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폴

리가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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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현황 및 실태 

  2. 문제점

  3. 혁신방안(기본정책방향)

  4. 기본추진계획

Ⅲ. 결론 및 제언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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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왜 도시재생인가?

1)저출산, 고령화 ⇛ 인구 감소 

  2018년 이후 점차 감소 전망 (고령사회) - 2026년 초고령사회 

2)도시화율 90%대 진입 ⇛ 주택보급율 100%초과 

 광주광역시 주택보급율 104.5%(2016년 현재)

3)산업, 상업활동 감소 ⇛경제기반 약화

 지식기반, 첨단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 부진

4)도시환경 쇠퇴(전국 도시의 72%) ⇛ 도시활력 저하

 - 도시경제 활력이 침체되고, 고용 및 세수가 감소(전국 시장점포 10.8% 공

실)

 - 2017년 광주 자영업자 폐업률 전국에서 가장 높다 

   (24,259명 중 24,259명 13,2%) (자료: 국세청)

5)주민생활의 질 저하 ⇛ 양극화 심화 

6)도시외곽 위주 개발이 지속되면서 인구 유출 등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 

발생 

 무분별한 도시외곽 개발-도심 기능의 이전-원도심 쇠퇴 가속화  

   결국, 개발에서 재생으로 패러다임 전환 

  정부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도시기능회복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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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 뉴딜, 도시재생뉴딜이란?

1)도시재생_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

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

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에 새로운 활력(생명)를 불러 넣는 것(일)

  (쇠퇴는 노후, 낙후 되어가는 과정적 의미)

  (낙후/노후는 결과적 의미)

2)도시재생사업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투입해 경제, 사회,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키

는 사업 

3)뉴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방점
cf)뉴딜(New Deal) : 대공항 + 경제정책 

뉴딜은 미국 제32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대공황의 극복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제반 정책

4)도시재생뉴딜

⇛쇠퇴한 도시(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새로운 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 

3.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1) 도시재생 뉴딜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 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혁신사업, 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모두를 위한 도시재생,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재생을 지향하며, 결국은 쇠퇴한 도시를 살려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혁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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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재생뉴딜사업 4대목표

❍사회통합 : 공동체 재생, 주민간 상생・협력

❍주거복지 실현 : 노후주거지 정비, 공공임대주택 공급

❍일자리 창출 : 창업지원, 사회적 경제 육성

❍도시활력 회복 : 산업 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3) 도시재생뉴딜 사업 유형

❍우리동네살리기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및 주차장 공동

이용시설 등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으로 마을공동체를 회복(3년/50억) 

❍주거지지원형 

저층주거밀집지역에 골목길 정비, 주자장, 공동이용시설 등 기초생활 인프라

공급으로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 (4년/100억)

❍일반근린형 

골목상권과 주거지지역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공동체 거점조성, 

마을가게 운영, 보행환경 개선 등 지원으로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력증진 (4년/100억) 

❍중심시가지형 

도심의 공공서비스 저하와 상권의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공기능 회복과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상권의 활력증진지원(5년/150억)

❍경제기반형 

국가, 도시차원의 경제적 쇠퇴가 심각한 지역에 복합행커시설 구축 등 

新경제거점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 (6년/250억) 

4) 도시재생뉴딜 사업자금

1년에 100곳, 10조 (5년간 50조 필요)

❍ 정부재정 연 2조원

❍ 공사투자 연 3조원

❍ 주택도시기금 연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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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에 의존하는 도시재생

-공공예산(보조금): 뉴딜사업 국가보조 지원예산, 지자체 예산, 부처협업사업예산 

-기금재원, 공기업 : 사업성이 있어야 참여

-사회적투자, 민간투자기금 : 수익성이 담보되지 못하면 참여하기가 곤란

4. 광주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어떤 일을 해요?
 

❍ 센터는 마을공동체와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통합적 협치의 거점으로 

마을공동체에 기반을 둔 도시재생을 통한 광주형 도시재생의 안정적, 체계적 

추진을 목표로 설립함.

❍ 비전(Vision) : 사람중심의 도시재생, 살기좋은 마을공동체 광주 

❍ 사명(Mission) :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자 

통합적 협치의 거점. 전문성, 통합성에 기반한 도시재생 및 마을공동체 촉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차별 없는 고른 성장을 돕는 것이 사명

  Ⅱ. 본  론 (광주시 도시재생 정책을 중심으로)

1. 현황과 실태 

  ❍ 도시정책이 “개발” 중심에서 “재생” 패러다임으로 진보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현황 : 10개 분야 86곳 사업 총 17,011억원

    -노후주거지 재생사업,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도시재생뉴딜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등

  ❍ 중앙공모(국토부, 행안부, 농림부)사업과 부처 유사 사업(투자선도지구)

     등 분야별

    선도사업 추진과 광주시만의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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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광주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 발굴 부재 

    - 기초 인프라 시설,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 일반적 사업으로 국한

    - 타 도시에 비해 유형적 자산(근대건축물, 항구, 피난촌 등)은 

      적으나 무형적 자산(의향․예향․미향)을 활용하지 못함

  ❍ 도시재생사업의 콘트롤 타워 역할 부족

    - 문화․관광․민간공원․투자사업 등 전반적 시정사항을 총괄할 권한부족  

    - 市 자체사업 부재, 국비 시비 교부 후 총괄 관리 역할 국한 

    - 총괄코디네이터, 현장코디 등 주민역량 강화 교육 소홀

  ❍ 주민 참여 ․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사업 미흡 

    - 영세 주민(상인)의 젠트리피케이션 초래(대인예술시장, 1913송정시장 등)

    - 사업 완료 후 마을학교․주민협의체 운영지원 중단으로 지속성 상실

  ❍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아파트 공급으로 도심 공동화 가속

    - 낮은 원주민의 재 정착률(10~15%)과 중단된 정비사업구역의 슬럼화․범죄화 

3. 혁신방안 (기본정책 방향)

  ❍ ‘광주다움의 회복’과 三鄕이 깃든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 

    - 민주․인권․평화 도시 광주의 무형 자산(5.18민주화운동, 대동정신) 활용

    - ACC, 광주비엔날레, 남도문화 등 전통과 현대 예술 문화 콘텐츠사업 확대  

    - 광주 5味가 곁든 재생 접목으로 도시경쟁력 강화(관광 브랜드 ․ 상품화)  

  ❍ 도시 활력과 상생을 위한 ‘ 콘트롤 타워’ 기능 강화  

    - 市의 조직 진단 확대 및 시․자치구․공사 등과의 상생 협약

    - 민․관․산․학 거버넌스 체계 구축(광주역, 송정역, 대학타운 등)

    - 역사․문화재생, 건축․경관 재생, 청년스타트업, 민간투자 등 연계사업 

 

  ❍ 관주도(Top-Down)에서 주민주도(Bottom-Up)방식으로 전환체계 구축  

    - 주민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 사회통합(재생사업․정비사업․마을공동체사업) 

    - 도시재생대학, 마을 학교, 연구포럼 등 도시재생역량강화 교육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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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한계를 극복한 재생사업으로 순차적 변환  

    - 정비사업관리시스템, 매몰비용, 세입자 융자 등 종합대책 강구 

4. 세부추진계획 

 1)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 (단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 ‘18. 9.~’19. 6.

     - 광주다움의 회복이 깃든 도시재생 비젼 선포(‘19. 6.)

     - 도시재생 추진전략 및 권역별 재생 방향 재설정(재개발 등) 

     - 광주다운 도시공간 조성 및 가이드라인 연계(도시계획과)

  ❍ (단기) 조직 진단 및 토론, 자문, 거버넌스 구축 : ‘18. 9. ~ 

     - 도시재생․계획, 문화․관광․공원 등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 확대

     - 전문가와 실행자가 참여한 연구포럼, 워크숍을 통한 사업 발굴

     - 도시재생공동체센터의 민․관․산․학 거버넌스 활용

     - 도시재생사업사례 발표 한마당을 활용한 피드백과 

   ❍ (단기) 노후주거지 소규모 주민 주도 사업 추진 : ‘18. 9. ~

     -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골목재생사업

     - 점 단위의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

     - 지역 생활 밀착형 SOC 사업 발굴

     - 모범적인 주민참여 마을자치모델 개발(동 단위의 거버넌스 혁신센터)

   ❍ (장기) 광주다움(三鄕)이 스며든 도시재생(뉴딜) 모델 개발
     - 의향이 깃든 교육․전시․체험 공간을 함께 담은 재생(거버넌스구축)

     - 고려인 마을, 아시아 노동자 등 민주인권평화의 글로벌 재생

     - 무등산, 근대건축물 등 HW와 문화․예술․관광 등 SW 융화 재생

     - 전통시장, 아시아문화 음식거리, 청년 푸드 등 일자리 재생

     - 광주역, 송정역, 대학가, 지하상가 등 혁신 거점 상생 협약 재생

     - 대학병원, 성형․요양병원 등 의료 관광 맞춤형 재생

   ❍ (단기) 재개발 ․ 재건축 등 정비사업 해제 지역  : ‘18. 9.~

     -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뉴딜사업 우선적 공모

     - 동명동 재개발 해제지역은 광주문화마을조성사업과 연계

     -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대책 수립 등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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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그 밖의 지역

   ❍ (중기) 공공기관(LH, 도공)이 참여한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 ICT, 빅데이터 기업의 스마트도시 기술 활용, 가로주택 정비사업 

     - 유휴 공공건물, 중단된 공사장, 폐교를 활용한 랜드마크형 재생

     - 혁신도시 연계형 콘텐츠 개발

   ❍ (장기) 활성화지역 외의 타 부서 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 도시재생과 문화․관광․개발․투자사업 등 총괄 추진단 별도 신설

     - 광주송정KTX역 지역경제거점형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 광주역 달빛내륙 철도와 군부대 이전 사업 

  Ⅲ. 결론 및 제언

1. 광주 도시재생의 비전 실현은 “문화”로, 

  문화분야 중 문화콘텐츠사업과 미술로 집중. 

❍수도권(서울, 경기 등) : 선진 일류국가를 선토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동남권(부산, 대구 등) :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호남권(광주 등) :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녹색산업의 창조지역, 아시아문화허브 

❍문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 “연결”시키니 못한 아쉬움

  -광주디자인센터, 테크노파크 (기술지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CGI센터(제작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원천소스 개발)인데 

  보여주기식 창조에 그쳐 문화가 밥이 되지 못함. 그 이유는 서로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 

❍문화콘텐츠 사업의 경우 부가가치, 고용유발계수가 다른 산업에 대비해 높

기   때문에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함

 -콘텐츠 산업부가가치 유발계수 (0.781), 제조업(0,483)

 -콘텐츠 산업고용 유발계수(명/10억원) (12.1명), 반도체(3명), 자동차(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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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광주비엔날레, 오지오/허백련 화백 등 미술 분야 자원이 풍부.

2. 도시재생과 연계한 주거복지 실현 
-기존 노후임대아파트 주거문화 개선사업

-1인가구 증가, 고령사회에 맞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필요함. 

  

 ❍ 광주시 주택보급률 104.5%로 울산광역시 다음으로 높음

    -아파트 64.7%(특광역시 1위) 단독주택 32.5% 연립․다세대 2.8% 

 ❍ 인구감소, 노후아파트 증가로 인한 멸실주택 발생, 대규모 개발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수급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2025년 기준, 30년이상 노후아파트 413개 단지(14,900세대) 예상(31.7%)

 ❍ 빈집특례법 시행에 따른 활용방안 모색.

 2018년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시행에 따

라 빈집을 광주시가 매입, 시민자산화를 통한 시민들을 위한 공유공간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함. 예를들면, 청년들의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드,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 광주빈집실태 : 2000년 13,741호(4.24%), 2015년 27,000호(5.5%)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 

□ 주택 통계

 ❍ 광주광역시 주택(아파트) 현황          (2017.12.31.발표, 국토교통부)

    구분
 연도

인  구
(내국인) 가  구 주          택          수 보급률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2016 1,469,214 569,372 594,992 100% 193,387 32.5% 384,750 64.7% 8,353  1.4% 8,502  1.4% 104.5%  

 ❍ 타 시․도 아파트 비율              (2017.12.31.발표, 국토교통부)

      지역
 구분 광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전체주택수 594,992 3,644,101 1,375,534 966,218 1,072,862 600,598 457,026
아 파 트(비율) 384,750

(64.7%)
1,641,383
(45.0%)

750,122
(54.5%)

532,090
(55.1%)

588,563
(54.9%)

343,223
(57.1%)

256,003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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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이 개발한 택지지구內, 아파트 비율이 높고 양적공급 개발

  - 택지내 아파트(49.4%),전용면적 60㎡미만 소형아파트(45.4%) : 특광역시 1위

  - 지역건설업체 비율이 他시 대비 높아 주택사업 활발히 추진 

 ❍ 他지역에 비해 소득이 낮은 광주지역의 신혼부부·청년 등이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아파트가 수요에 못 미침

  - 영구임대 대기자 3,291명, 행복주택(진월,하남,효천,우산) 입주 신청 : 3 대 1

  - 도시공사가 시행중 행복주택 등은 재원대책 필요(국비30%, 기금 등 자체70%)

 ❍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로 신혼부부·청년 주택문제 해결방안 마련

   - 광주시, LH, 도시공사, T/F팀 가동 : 정부지원정책 발굴 및 건의

   - 신혼부부․청년 및 노인 등을 위한 “광주형 임대 주택 모델” 개발 

   ※ 광주형모델 : 수요자별 맞춤형 주거(신혼부부 특화단지, 고령 무장애설계)

 ❍ 기존 노후임대아파트 주거문화 개선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 시범 사업 추진, 신혼부부 등 공급 (전용면적 11평→22평)

   - 전문가, 관련협회, 입주자 등 수요자 자문 및 의견청취 등 

3. 5･18민중항쟁 재생 (정신,물질,일자리 등)

❍정신재생 -> 민주, 인권, 평화에서 공동체 재생으로 

❍오월길, ACC주변 18개 골목재생 + 관광과 연계 

❍스토리텔링으로 ’히스토리(History)’를 518해설가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

❍광주는 5･18민중항쟁의 역사 자원이 중심, 나머지 역사 문화 자원이 많지 

  않기에 기억하고 보존하는 전략이 최선.

❍518의 치유 기능 : 구, 국군통합병원을 치유와힐링파크로 전환

❍풍요로운, 따사로운 ⇒ 다양한, 맛있는 음식(광주만의 특색있는 음식메뉴 

  개발 필요, 전주-비빕밥, 광주-광주밥상/1만원대)

❍5‧18, 민주주의 : 마케팅화 (골목공동체, 마을공동체 + 관광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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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카이빙으로 새로운 자원 발굴 (무등산, 광주천, 극락강 등)

-과거의 자원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자원을 아카이빙하여 

새롭게 발굴, 그 토대위에 문화재생 전략을 수립.

❍무등산-무등정신, 극락강-극락정신, 창조, 혁신, 다양성, 청년, 돌봄 등 

❍무등산 숲 생태를 95개동과 연결하는 “숲띠 연결, 숲터널 프로젝트”

 광주고지도(흥선대원군때 제작한 지도) : 오림(5林) 양림 계림 방림 유림 덕림 

❍광주천은 생태하천으로, 실개천은 복원

❍산업화 시설에 대한 재생 

 - 일신,전남방직 공장을 문화예술창고로 재생하기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

지 않고 청년작가들에게 맡긴다) 

❍노후산단에 대한 재생

❍전국에서 Hot한 양림동

❍가능성이 높은 동명동

5. 문화적 도시재생 전략과 도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기반

시설과 인프라 구축, 스토리텔링과 광주만의 소비상품과 프로그

램 개발, ACC 및 구도심과의 전략적 연계, 문화적 도심재생과 

도시관광을 융합할 수 있는 정책네트워크 구축이 필요(강신겸). 

❍ 문화적 도시재생이 광주의 문화와 관광산업을 견인하고, 나아가 도시발전

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광주다움을 지향하는 문화적 마인드와 

지역경제와 연계할 아이디어와 전략이 요구됨. 시민들의 참여, 사업가들의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 이를 지원하는 행정의 노력이 필요함. 또한 

지역사회 내부의 ‘자발적인 협력이야말로 새로운 경쟁력’이며 핵심 성공요인

인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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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도시재생전략 및 계획요소

분류 전략 계획요소

문화적 기반시설 
조성

문화공간 조성

다양한 문화시설 확충
편의시설 조성

기존 구조물, 녹지, 시설물 활용
커뮤니티 디자인

경관계획 및 디자인

교통계획

보행환경 개선
효율적인 보행접근체계 규축

가로 환경 개선
지역 내 교통체계 개선

다양한 교통수단 연계체계 구축

문화 콘텐츠 
개발

지역의 역사 ·문화 자원의 
보존 및 활용

보존된 자원의 역사적 상징성 활용
노후 건축물 재이용

역사적 도시경관 및 가로경관의 보존
전통건축물, 문화재의 보존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

지역의 고유한 유·무형 자원 활용
스토리텔링 도입

주민 및 방문객 참여 유도
축제 및 이벤트 등 각종 문화행사 개최

문화 네트워크 
조성

주민참여의 활성화
주민조직의 체계화
커뮤니티 재활성화

주민 중심의 지역 컨트롤타워 구축

거버넌스 조성
주민·문화활동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문화 

네트워크 구성
민간·공공의 협력체계 구성

문화 산업 및 
경제 활성화

지역의 문화산업 활성화
전통시장의 활성화

소매업 활성화
문화관련산업 유치

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
문화산업종사자의 유입 장려

레지던시 프로그램 도입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역 장소성 
정립

도시마케팅 활성화 지역 홍보방안 모색
도시 이미지와 매력성 제고

문화적 정체성 구축
장소적 특이성 확보
도시 내 상징성 제고

지역조례 제정
통합적 가이드라인 구축

자료 : 조연주(2011)의 연구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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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확산과 주민역량강화가 가장 중요. 이를 위해 도시재생현

장전문가 100인 양성프로젝트 절실. 

❍ 도시재생은 계획의 고유한 권한(도시계획, 재생계획 등)을 지방정부로 이

전하는 시도를 하고 있음.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자체가 평가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 그 출발. 

❍ 도시나 마을 계획에 참여하고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

는 그 권한의 주체가 되는 시민들의 역량강화가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한 시

점.  

❍ 따라서 시민들에게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 교육, 공감대 형성(시민, 거주

자) 등 도시재생사업 기반구축이 필요하며, 주민역량강화와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현장활동가)을 통해 전문가, 행정, 시민사회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는 광주공동체가 향후 장기적인 도시혁신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 

7. 청년의 역할이 매우 중요.

❍ 청년들이 사회적 경제를 기반으로 문화와 결합하고 주거까지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청년들이 모여드는 광주를 만들어가야 함. 이를 위해 도시재

생을 담는 그릇은 사회적경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영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사회적 경제 영역에 청년들의 역할을 포함시켜 가는 것이 중요함. <송정

역 1913>처럼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 창업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재생스

타트업이 필요함. 새로운 일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청년들의 역할이 

중요함. 

❍ 도시가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함. 

청년들이 문화예술과 만나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더라도 

주거문제는 심각한 수준. 따라서 이들을 위한 주택이 필요한데, 행복주택, 쉐

어하우스, 사회주택 등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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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유지관리차원에서 도입시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립된 다양한 시설들이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립

적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우선 건물을 짓고 보자는 식으로 설계시공 위주로 

되어 있어 유지관리 위주로 변화할 필요. 

❍ 가용예산에 따른 적정규모의 접근방식 보다는 주민들의 수요에 맞는 적

정규모로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경영학적 접근이 필요. 그러려면 행정으

로부터 독자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함. 돈(운영예산), 조직(기획조직), 콘텐츠(킬

러 콘텐츠)가 필요한데 주민들의 준비정도는 매우 미약함. 

❍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성도 필요하지만 사업성과의 조화가 필요함. 두 요건

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고

려해야 하며 따라서 시설을 만들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잘 관리하고 공공

성+사업성의 조화를 유념하며 토론보다는 사회실험에 맞추는 관점이 매우 

중요함.

 

9. 광주형 도시재생은 사람중심의 따뜻한 도시재생을 추구.

❍ 도시재생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임. 전국 252개 시･군･구 중 이미 79곳

(31.3%)이 소멸위험지역이며,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있음. 또한, 전국 3,470개 읍･면･동 중 2,239개(약 65%)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으며, 광주시 또한 원도심, 노후주거지 등 기성시가지가 

쇠퇴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시대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부족으로 세수가 줄

면서 20개 축소도시의 재정자립도는 30%이하. 이와 같이 인구감소와 낮은 

재정자립 등 도시소멸의 위험을 고려할 때 도시재생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

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심은 개발수요보다는 가치공유, 사업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도시재생이 되어야 함. 도시는 사람(주민), 장소

(공간),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시민, 주민, 거주자 요구에 의거한 도시

재생, 도시 내 살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공공성에 기반 도시

재생, 장소중심의 도시재생을 추구하며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이 되는 도시재생을 만들어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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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에 기반한 도시재생 추진전략은 지속가능한 도시사회를 만들

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 주민주도의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추진되어야 하며 

마을공동체는 도시재생과 연결되며, 주민교육을 통한 주민의식의 변화는 사

람재생으로 연결되어야 함.  

❍ 현재 마을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자치·경제·문화·복지·교

육·인권 등)이 도시재생 추진체계 안에서 만나고, 각 다양한 주체와 함께 협

치 해야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음. 

10.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다.

 도시(공간)는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도시(공간)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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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광주광역시 도시재생(뉴딜) 현황 

 총괄 현황(10개분야, 86개 사업(추진중 69 예정 17), 1조 천억원) 

   ❍ 도시재생 사업 : 5개 분야. 35개 사업, 1,368억원

     - 중심시가지 재생사업(국비50%) :  4개 325억원

     - 도시생활환경개선(국비50%) : 19개 617억원

     - 새뜰마을사업(국비70%,시9%,구21%) :  4개 188억원

     - 근린재생형 일반 도시재생사업(국비50%) :  2개 200억원

     - 지역역량강화(국비50%) :  6개  38억원

   ❍ 시민주도 도시재생사업 : 2개 분야, 20개 사업, 41억원(시비)

     - 생생프로젝트 : ‘16년(7곳 18억원), ’17년(9곳, 18억원)

     - 자치구 대표거리 : ‘18년(5곳 5억원)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 3곳, 336억원(국271.5 시62 구2.5)

     - 16년 사업 : 남구 월산동(국50%,시50%,)  :  30세대 47억원

     - 17년 사업 : 서구 농성동(60세대, 106억원), 광산구 도산동(50세대, 73억원) 

    ※ 국비(토지․건축비 77.5%, 마을계획 50%), 

       시비(토지․건축비 22.5%, 마을계획 50%)

     - 19년 사업 : 동구 소태동(60세대, 110억원) 

    ※ 국비(토지․건축비 77.5%, 마을계획 50%), 

       시비(토지․건축비 22.5%, 마을계획 50%), 구비(2.5억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 : 5년간 24곳 15,605억원(국50%,시25%,구25%)

     -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요조사(129곳) : ‘17. 8.

     - ‘17년 전국 68곳 : 3곳, 500억원(국비 250, 시비 125, 구비125)

     - ‘18년 전국 99곳 : 5곳, 11,405억원(국비 700, 시비 475, 구비 225) 

     - ‘19년 ~ 21년 사업 선정 예상 : 16곳 3,700억원 

       ※ 국비(1,600원, 시비 925억원, 구비 675억원) 

   ❍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 3곳 9.5억원(국50%,시25%,구25%)

     - 서구 : 농성1동 공동체마을정원 / 총 사업비 4억원

     - 서구 : 안녕, 양동 / 총 사업비 4억원

     - 남구 : 사직애인 / 총 사업비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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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도시재생 뉴딜사업 5개년 추진계획

구분 사업유형 대
상

총 사업비  (단위 : 억원) 비고합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총계 24 15,605 2,550 1,525 1,025 10,505

1̀7년
소계 3 500 250 125 125 선정
우리동네살리기 1 100 50 25 25
주거지지원형 1 200 100 50 50
일반근린형 1 200 100 50 50

1̀8년
소계 5 11,405 700 475 225 10,005 선정
주거지지원형 3 849 300 150 150 249
중심시가지형 1 400 150 75 75 100
경제기반형 1 10,156 250 250 9,656

1̀9년

소계 5 900 450 225 225
우리동네살리기 1 90 45 22.5 22.5
주거지지원형 2 340 170 85 85
일반근린형 1 170 85 42.5 42.5
중심시가지형 1 300 150 75 75

2̀0년

소계 6 1,900 700 475 225 500
우리동네살리기 1 90 45 22.5 22.5
주거지지원형 2 340 170 85 85
일반근린형 1 170 85 42.5 42.5
중심시가지형 1 300 150 75 75
경제기반형 1 1,000 250 250 500

2̀1년

소계 5 900 450 225 225
우리동네살리기 1 90 45 22.5 22.5
주거지지원형 2 340 170 85 85
일반근린형 1 170 85 42.5 42.5
중심시가지형 1 300 150 75 75



 광주문화도시협의회 <비매품>

 2018 생통교육(생생하게 통하는 문화도시 광주시민 양성교육) 자료집 

 지은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펴낸이 ․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 박병주

 펴낸일 ․ 2018년 10월 22일 

 인  쇄 ․ 밝은인쇄복사(062-524-7671)

 ※ 이 자료집은 

    2018 광주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